
「위생용품 관리법」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

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 4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

위생용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.� 일회용 기저귀,� 일회용 면봉,� 일회용 행주 등 공산품으로

분류되거나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을 위생용품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.�

또한 2018년 6월 21일에 시행한 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서는 어린이용 기저귀가 첫 대상이 될 정도로 국

민들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.� 위생용품의 종류로는 아래의 그림에

나와있는 19종이 포함되며 `18.12.18.� 현재 위생용품시험검사기관 지정된 기관은 총 9개소로 서울 2개

와 충정 1개,� 부산 1개 경기지역에 5개소가 있다.

<출처 :� 식품의약품안전처>

(재)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는 메디컬 소재를 뛰어 넘어 생활에 밀접한 위생용품 또한 시

험․검사기관을 추진할 예정이다.� 현재 대구․경북권 위생용품 시험․검사기관의 부재로 (재)경북테크노파크가

대구․경북권 유일한 위생용품 시험․검사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.

<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연구시험인증팀 정정애 연구원>


